
2010년 4월 19일 (월) 계시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말고 계속 회개하라(100222)> 주사랑 

안녕하십니까. 주사랑입니다. 2010년 2월 22일 새벽 5시에 주신 주님의 말씀 입니다 

<예수님 말씀> 

섭리사야,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말고 회개하라. 

꼭 회개 말씀이 나와야 회개 할 것이냐. 회개는 매일 매일이다. 

회개는 나에게 나아오는 열쇠이며 내 나라에 들어오는 열쇠이며 휴거의 비밀이다. 알겠느냐. 

지금 하늘의 귀한 비밀이 쏟아지고 있다. 귀한 비밀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나가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들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감당하라. 

하늘 말씀은 아무 때나 복음 되어 너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밝히 들어보여 주시는 것이다. 감사하라. 당연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게 기도하며 성령께 구하고 선생위해 기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어찌 내 나라에 들어 올 수가 있으리요. 말씀으로 네 정신을 잡아 내 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니 말

씀으로 휴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듣지 못하게 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섭리사야, 긴장의 허리띠를 놓지 말고 늘 회개하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가 나에게 나아오는 열쇠인 회개를 주었는데 

왜 회개치 않느냐. 

회개는 매일 매일이다. 

선생은 지난해부터 너희의 마음 밭을 갈아 회개시키고 기도시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상하였다. 

말씀에서 느끼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가 못하다. 

내가 그러했지. 시간이 이 없다고, ‘어 재림 안 하시네’하는 자들 있느냐. 

그때 회개치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자, 이미 휴거의 비밀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을 지어다. 진정 내 역사를 알고 늘 회개에 힘쓰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여 늘 네 마음에 불을 지펴 부흥 강사로 

살아라. 알겠느냐. 

그리하여 네가 휴거를 이루어 내 말씀 온 세계만방에 전하여라. 

선생의 그 영롱한 핏자국 선연히 담긴 말씀 네 심정에 새기어 살자. 

선생도 내 십자가 심정에 새기어 산다. 알겠느냐. 

선생의 정신이다. 선생의 정신 네 정신에 새기어 네가 선생이 되어라. 알겠느냐.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살라 함이다. 알겠느냐. 

절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한 주일 말씀을 놓치면 못 따라온다. 매일 차원을 높인다. 

어찌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자가 곱셈을 하겠느냐. 

알고 곱셈을 배웠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휴거의 깊은 비밀과 내 심정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더 긴장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에서 벗어나면 사고를 잘못하여 사고가 난다. 

육적인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느냐. 

교통사고 한 번에 운명이 좌우하기도 한다. 그렇게도 육적인 사고가 무서운데 영적 사고 나면 그 영혼이 사망 길로 가

니 수만 배는 더 무서운 것이다. 알겠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일도 하여 나와 일체 되자. 알겠느냐. 

사랑 사랑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사랑에서 능력이 나온다. 

나도 사랑하니 너희 곁에 있는 도다. 알겠느냐. 

하자 하자 하자 해보자. 

내가 응답할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란다. 

내가 늘 동행함을 잊지 말라. 사랑해. 안녕. 


